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德(더)를 중히 여겨야 한다고 하는가? 바로 이 우주에는 법

(法)이 있고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우주특성이 매 층차

에서 매 생명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같지 않다. 사람은 속

인 이 한 층차 중에 있기에 속인의 도덕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즉 무엇 때문에 德(더)를 중히 여기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다고 하는가? 바로 속인을 벗어난 그 한 층차에 천인

(天人)의 표준이 있기 때문인데, 만약 당신이 그 한 층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곧 올라가지 못한다. 무엇 때문

에 천상의 신(神)이 떨어져 내려오는가?! 나한이 수련을 

잘못해도 떨어져 내려와야 하는가? 바로 그 한 층차의 표준

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은하계에는 천국이 백여 개 있으며, 매 천국에는 한 

여래가 그의 천국을 주지(主持)하고 있다. 그의 천국 특성

도 그의 수련방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종교나 다른 

어떤 수련방법이든 모두 표면적인 동작이 아주 간단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가부좌를 하고 제인(結印)을 하면 

된다. 도가(道家)가 그렇게 많지만 동작은 아주 간단한 몇 

개뿐이다. 그는 무엇 때문에 부처 ･ 보살 ･ 나한의 높은 경지

에 도달할 수 있는가? 바로 그의 진정한 공의 연화(演化)는 

극히 복잡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세포마저도 다 연화

해야 하며 그렇게 많은 신통까지도 다 연화해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아직 모르는 많고 많은 것과 부동한 층차에 

轉 法 輪
전   법   륜

(卷 二)
 

李 洪 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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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와 수련은 별개의 일이다

예수 역시 여래 이 층차이다. 여래는 과거에 부처 중에서 

가장 낮았다. 과거에 여래 이하는 부처라고 부르지 않았고 

보살(菩薩) ･ 나한(羅漢)이라고 불렀다. 여래마다 자신의 

천국이 있다. 우리 은하계 중에는 백여 여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부처의 천국세계가 백여 개 있다. 매 세계는 한 여

래가 주지(主持)한다. 매 천국세계의 여래는 모두 자신만

의 수련방법이 있으며 사람을 제도하는 데도 자신만의 방

법이 있다. 자기 세계의 형성과 그 자신의 수련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 자기 세계의 구성 역시 수련하여 얻게 된

다. 그러나 이 한 세계의 형성은 근대인이 수련하여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 셀 수 없는 무수억년(無數億年) 
전에 이미 형성된 것이다.

이 속에는 문제가 하나 있다. 우리 속인은 수련에서 수련 

방법을 좀 더 장악하고, 종교 중에서 다른 종교 중의 것을 

좀 더 앎으로써 사람의 두뇌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사람들은 수련을 모두 속인 중의 지혜 ･ 지식이라고 

간주한다. 사실 그것은 속인 중의 지식이 아니며 속인의 관

념으로 이해할 수 없다. 무엇 때문에 사람은 수련함에 心性
(씬씽) 수련을 반드시 중히 여겨야 한다고 하고, 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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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사람이 그를 불러도 듣지 못한다. 사람이 그

의 이름을 불러도 다 그를 욕하는 것으로 되는데 마치 대

변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

다.
宇宙之浩瀚　 天體之洪大非人所能探

知　物質之微非人所能窺測　人體之窮

奧非人知其表面一學之渺　 生命之龐

雜將永遠是人類永恆之迷

李洪志

一九九五年九月二十四日

우주의 호한(浩瀚)함과 천체의 홍대(洪大)함은 

사람으로서는 탐지할 수 있음이 아니요, 물질의 

미세함도 사람으로서 엿보아 낼 수 있음이 아니

요, 인체의 심오함은 사람들이 그 표면만 배워서

는 알 수 없는 아득한 일이라, 생명의 방대하고 복

잡함은 인류의 영원한 수수께끼로다.

李 洪 志 
1995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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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곧 그를 훼멸(銷毁)해 버리는 것이다. 쓰레기가 

이미 썩었는지라, 우주를 오염시킬 수 없기에 훼멸할 수

밖에 없다.
중생을 널리 제도한다는 그것은 부처가 한 말이다. 다

시 말해 여래 그 층차 중에서는 중생을 널리 제도함을 주

장하지만, 여래를 배로 초과한 그처럼 큰 부처는 속인 중

의 일을 상관하지 않는다. 더 상관하면 한 마디 말에도 속

인 중에서는 곧 변화가 생기므로, 더 관여할 수 없다. 그
의 역량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더 크다면 지구는 부

처의 발가락 하나도 놓을 수 없고, 또 더 크다면 지구는 

부처의 솜털 하나도 놓을 수 없다. 부처의 말은 곧 법(法)
이다. 말하면 곧 변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구의 일을 전

혀 상관하지 않는다. 단지 여래가 중생을 널리 제도하고 

보살이 중생을 널리 제도함을 말할 따름이다.
여래불(如來佛)은 사람을 속인이라고 하지만, 더욱 높

은 신(神)이 아주 높은 층차에 도달하여 되돌아보면 여래 

역시 속인이다. 그렇게 높은 신(神)이 사람을 보면 미생

물보다도 못하다. 척 보니 이처럼 썩은 곳이니 없애버리

자! 훼멸해 버리자!! 지구는 바로 이러한 곳이다. 사람에 

대하여 불쌍하다고 말하는 그것은 사람에 가장 근접한 이 

한 층의 부처가 말한 것이다. 예수 역시 여래 이 층차이며 

노자 역시 마찬가지다. 더욱 높으면 사람 중의 일을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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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게 된다. 만일 업력이 커서 나무로 전생되면 나무에도 

업력이 있게 된다. 동물로 전생되면 동물도 업력이 있게 된

다. 지구상의 벽돌, 흙, 돌, 동물, 식물은 모두 업력이 있다. 
현재의 말겁시기 사람에게는 먹는 약이나 주사약이 이전과 

같은 효과가 없는데,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지은 업이 너무나 많고, 강대하여 원래의 약 효과가 하나도 

없고, 그 병을 전혀 없애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 센 약

을 대량으로 쓰게 되면 사람은 중독된다. 지금 많은 병은 

아예 치료하지도 못한다. 지구전반이 다 이러한데 사실 모

든 것이 아주 심하게 패괴되었다.
예수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죄를 감당할 수 있었고, 석

가모니부처는 사람을 제도하느라 49년간 온갖 고생을 겪었

다. 그들은 중생을 널리 제도함을 말하지 않았는가? 그럼 

무엇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모두 위로 데려가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한 층의 표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올

라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한 층이든지 어느 한 층의 

표준이 있다. 당신이 대학생이 될 자격이 없는데 당신이 대

학에 다닐 수 있겠는가? 당신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고 신체가 너무 무거워 올라가지 못한다. 당신의 도덕표

준이 어느 위치에 있다면 당신은 바로 그 위치에 있게 된다. 
유일한 방법은, 마치 학교에 다니는 것과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올라가고, 남아 있는 것은 갈수록 더 패괴하니 

惡者妒嫉心所致，
為私、為氣、自謂不公。
 
善者慈悲心常在，
無怨、無恨、以苦為樂。
 
覺者執著心無存，
靜觀世人，為幻所迷。

李洪志

一九九五年九月二十五日

악한 자(惡者)는 질투심에서 사(私)를 위하고, 화
풀이를 하며, 공평치 않다고 하는도다.

선한 자(善者)는 늘 자비심이 있으니, 원망도 없

고 한(恨)도 없으며, 고생을 낙으로 삼는도다. 

각자(覺者)는 집착심이 없으니, 세인들이 환각

(幻)에 미혹됨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도다.
李 洪 志 

                 1995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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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대한 우주에는 무수한 성계(星系)와 무수한 별(星球)
이 있으며 별마다 모두 생명체가 있다. 사람은 다른 공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의 존재를 볼 수 없

다. 그 생명체는 동일한 별(星球)의 다른 공간에 있으며 우

리 이 공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속인은 그를 볼 수 없다. 
인류는 이 공간의 화성(火星)이 아주 뜨겁다고 말하지만, 
그 공간을 돌파하기만 하면 그쪽은 도리어 찬 것이다. 많은 

사람이 특이공능으로 태양을 보는데, 보면 볼수록 뜨겁지 

않고 더 보면 검은 것이며, 또 더 보면 서늘한 세계이다. 
그 생명체가 이 물질공간에서는 이렇게 반영되지만 다른 

물질공간에서는 다른 모양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도처에 

다 생명이 존재하며 사람이 존재한다. 그 층차의 표준에 부

합되지 않으면 조금씩 아래로 떨어지는데 마치 학교를 다

니면서 낙제하는 것과 같이 곧 속인 중으로 떨어져 내려온

다. 우주 중에서 좋지 못한 사람은 아래로 떨어지는데 우주

의 가장 중심인 ― 지구로 떨어져 내려오게 된다.
사람은 속인사회 중에서 윤회하는데 윤회는 꼭 사람으로 

되는 것만이 아니다. 그는 많고도 많은 물질, 많고도 많은 

식물, 많고도 많은 동물 심지어 미생물로까지 전생(轉生)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윤회 중에서 모두 자신이 한 모든 좋

지 못한 일 ― 업력(業力)이 따라 다니게 된다. 생명이 가

지고 갈 수 있는 것은 德(더)와 업력으로서 영원히 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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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사람의 사상이 쉽게 패괴되지 

않도록 한다. 궁극적으로 전반 우주물질이 모두 패괴될 

때 그때는 더는 상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오래고 긴 

과정이다.
이 시기에 이런 각자가 하는 일은 인류가 패괴하지 않

도록 유지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수련하여 올라갈 수 있

는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수련하여 도(道)를 얻을 수 있

게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윈이 말한 것처럼 원숭이에

서 진화되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류 스스

로 자신을 짓밟는 것이다. 사람은 모두 우주의 각개 공간

에서부터 떨어져 내려왔다. 그가 그 한 층 우주 법(法)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때 그는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

다. 바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속인의 마음(凡心)이 중

(重)할수록 더욱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줄곧 속인 이런 

상태까지 떨어져 왔다. 고급 생명이 볼 때 사람의 생명은 

당신에게 지구에서 사람이 되라는 것만이 아니며 당신으

로 하여금 지구에서, 미혹된 이런 환경 중에서 하루빨리 

깨닫고 되돌아가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참뜻

으로 당신에게 하나의 문을 열어주었다. 되돌아가지 못하

면 업이 커져서 훼멸될 때까지 계속 윤회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구에는 곧 여러 차례의 겁난이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지구는 바로 우주의 쓰레기장이다. 끝없

不記常人苦樂乃修煉者

不執於世間得失羅漢也

 
李洪志

一九九五年五月

속인의 고락 생각하지 않음이 수련자요

세상의 득실 집착하지 않음이 나한이로다.

                   李 洪 志 
199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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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없어졌기 때문에 다음 한 세대에는 더욱 나빠지며 많은 

것들이 모두 실전된다. 다시 원시상태에서 번성해나가 문

명과 과학기술이 나타난다. 인류의 부패에 따라 또 겁난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성(成)･주(住)･괴(壞)의 주기적 변

화가 시기를 달리하여 일어난다. 
다시 말해 인류는 예외 없이 패괴(敗壞)되게 마련인데, 

매 시기 문명이 나타날 때마다, 늘 천신(天神)은 일부 대각

자를 속인사회에 파견하여 사람을 제도한다. 목적은 바로 

지구에서 사람의 사상과 물질의 패괴가 비례하지 않게 되

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 우주 중에서 지구를 구성하

는 일체 물질은 모두 일종의 특성이 존재한다. 이런 특성이 

있어야만 비로소 원시적이고 무형적인 것을 유형적인 물

질, 생명이 있는 물질로 이뤄낼 수 있다. 그러나 물질이 아

직 패괴되기 전에 만약 인류의 사상이 패괴된다면, 이것은 

허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매번 인류의 문명이 출현하고 인

류의 문화가 출현할 때면 대각자가 나타나는데 각기의 사

전시기마다 대각자가 나타났다. 이번 차례 문명에 예수, 석
가모니, 노자가 나타나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과 같다. 매 

시기 문명이 출현한 지역은 각기 다른 각자가 책임을 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본귀진(返本歸眞)하는가를 가르쳐, 
도(道)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원만케 하고, 속인에게는 德
(더)를 중히 여기게 하여, 인류의 도덕이 상대적으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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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타락과 각자(覺者)의 출현 

인류의 타락은 예수가 말한 하와(夏娃) 그때부터 시작한 

것만이 아니다. 이 지구는 문명과 원시(原始)의 시대가 한 

차례뿐만이 아니었고, 사전(史前)의 문명 그것 역시 훼멸

되었다. 때때로 지구는 철저히 훼멸되거나 혹은 새롭게 바

뀌어 완전히 새로운 지구로 만들어졌다. 인류는 겁난(劫
難)을 말하지 않는가? 사실 종교에서 하는 말이다. 매번 어

느 시기에 이르면 한 차례 큰 겁난이 일어나고, 매번 어느 

시기에 이르면 한 차례 작은 겁난이 일어난다. 작은 겁난에

서는 어느 일정 지역의 인류가 훼멸되는데, 어느 일정 지역

이 몹시 나쁘게 변하면 바로 그것을 없애버린다. 지진이 일

어나거나, 대륙판이 가라앉거나, 모래폭풍으로 덮어버리거

나, 혹은 무슨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인데, 작
은 겁난은 국지적이다. 큰 겁난, 그것은 거의 전 인류적인 

겁난이다. 이런 큰 겁난은 오래고 먼 연대를 거쳐서야 비로

소 한 차례 일어난다. 이 지구의 운행과 물질의 운동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법칙이 있다. 운행과정 중에 일어나는 

큰 겁난은 인류가 완전히 훼멸 상태에 처함을 말한다. 하지

만 소수 사람이 살아남아 일부 사전문화를 계승하여, 마치 

석기(石器)시대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 노동도구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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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마치 불법을 널리 펴내려는 것 같지만 뼛속으로

는 명리(名利)를 위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그가 

어떠한지를 묻는다. 나는 말한다. 당신이 그의 명성이 대

단히 큰 것만을 보지 말라, 제멋대로 불경을 해석하고 자

기를 선전하여 사실 그는 일찍이 지옥 속에 있다.
경(經) ･ 율(律) ･ 논(論)은 경(經)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의 원뜻을 파괴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삼장(三藏)이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삼장이 아니라 바로 불경(佛經)이

며 경은 바로 경이다. 다른 것들은 모두 경(經)과 함께 나

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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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부처를 배우는 것인가? 수련하는 

사람은 무엇을 수련하는가? 바로 사람의 집착심을 제거하

는 것이다. 속인 중의 욕망을 모두 아주 담담하게 보아야 

한다. 무엇 때문에 도를 얻은 많은 사람이 깊은 산으로 들

어가 말법시기의 절에 있기를 싫어하는가? 심산수림(深山
老林)으로 간 원인은 그들이 절 안의 많은 사람들이 진정

으로 착실하게 수련하지 않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많은 

화상들이 모두 내려놓기 싫어하는 집착심이 있고 이로 인

해 아귀다툼을 하며 또한 정토(淨土)가 아니고, 진짜 수련

하는 곳이 아니기에 멀리 피한 것이다.
물론 일부 사교(邪敎) ･ 마교(魔敎)가 공개적으로 파괴

했다. 이런 것은 사람들이 분별하기 쉬워 척 보면 삿된 것

을 알아낸다. 그러나 불교의 기치를 내걸고 파괴하는 이것

이 가장 심각하다. 석가모니부처는 무엇 때문에 그의 법

(法)이 말법시기에 이르러 사람을 제도할 수 없다고 했는

가? 지금이 바로 말법시기이다. 화상이 자신을 제도하기도 

매우 어려운데 하물며 사람을 제도하랴! 내가 말법시기의 

현상을 말해냄으로써 일부 사람들은 홀연 크게 깨달았다. 
지금 이 사회의 발전은 아주 무섭다. 당신이 보라! 각종 

가짜, 삿된 것, 악한 것, 난잡한 것들이 모두 나왔다.
여기에서 이러한 이치를 말하는 것은 누구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많은 화상이 책을 쓰지 않았는가?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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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위산(大嶼山) 설법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수련 성취하지 못했고, 
또 내세(下世)에 다시 수련하려는 소원도 없다면, 내세에

는 속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다시 수련할 기회가 없을 것이

다. 그러면 전일세(前一世)에 수련해 온 것들은 곧 복(福
份)으로 변할 수 있는데, 많은 고관들이 다 화상(和尙)이 

전세(轉世)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매우 고생스럽게 수

련하여 얼마간의 복을 쌓았는데, 수련 성취하지 못하게 되

자 높은 관리가 되거나 황제가 된 것이다.
만약 이번 생에 수련 성취하지 못했지만 다음 생에는 꼭 

다시 수련하겠다는 뜻을 품는다면 내생에 인연을 맺을 수 

있다. 아마 내생에도 이 법문 중에서 이어서 수련할 수 있

을 텐데 그러면 또 이 수련의 인연을 촉성(促成)할 수 있

다. 만약 이런 뜻을 품는다면 이 사람은 전생(轉生) 후 지

하의 낮은 신(神)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그의 사부가 그를 

관장하는데, 그가 전생하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지켜보다 

어느 집에 전생하면 그가 수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하

여 그는 다시 수련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게 된다.
일부 절의 많은 화상(和尙)들이 수련 성취하지 못한다. 

수련 성취하지 못함은 주로 많은 집착심을 버리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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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수련해야 하는지를 모르며, 법을 얻지 못했기 때문

이다. 어떤 사람은 경(經)을 외우기만 하면 곧 부처로 수련

되는 줄로 여기지만, 속인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는 

수련 성취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또 한마음으로 부처를 

향하므로, 죽은 후에도 역시 절에서 돌고 돌며 또 따라서 

수련하는데, 바로 이런 식이다. 그것을 귀신이라고 하자니 

귀신이 아니고, 화상이라고 하자니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 
인류는 현재 비교적 난잡해졌다. 또 어떤 불상에는 부처가 

없는데, 일부 가짜 부처는 사람이 빌어서 생긴 것이다. 지금 

어떤 사람은 나무에 빨간 천 조각을 매어놓고도 절을 하고, 
산을 향해서도 절을 하며, 돌을 향해서도 절을 하고, 개광하

지 않은 조각한 불상에도 절을 하여 일부 가짜 부처를 불러

온다. 생김새가 부처와 같지만 가짜로서 부처의 형상을 갖

고 나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류가 아주 많다.
천상에서는 정과(正果)를 얻는 데 대한 요구가 매우 엄

하여 사람이 상상하는 것과 같지 않다. 사실 불교는 근대에 

이른 후 쓸모가 없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수

련해야 하는지 몰라 수련하기가 아주 어려워졌다. 불교 중

에는 불경에 대한 해석이 아주 많아 이 화상(和尙)은 이렇

게 해석하고 저 화상은 저렇게 해석하는데, 이러한 해석은 

사람을 갈림길로 이끌어 들일 수 있는바, 모두 불법을 파괴

하는 것이다. 사람은 오직 불경의 원래 글자, 원래 뜻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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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식이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한다. 이것이 바로 제

고인바 모두 이렇게 깨달으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다.
현재 어떤 화상 혹은 거사(居士)는 많은 글을 썼는데 모

두 자신이 쓴 것을 경(經)으로 삼고 있다. 오직 부처가 말

한 법(法)만이 경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쓴 것들이 포함된 

이런 것을 어찌 경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는 경

이라고 부른다. 심지어 많은 거사와 화상은 명(名)과 이

(利)를 추구하여 허례허식을 즐기기까지 하는데, 다른 사람

들이 그를 좋다고 추켜올리면 그는 득의양양해한다. 수련자

라면 착실하게 수련해야 한다. 진정한 수련은 바로 사람의 

집착심을 제거하는 것이다. 속인 중의 명(名)이요 이(利)
요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과 쟁투심이요 과시심이요, 질투

심이요 하는 것과 각종 속인의 욕망, 각종 마음을 모두 제

거해 버려야 한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세
속 중에서 그의 영화(榮華)를 뽐낸다면, 이런 사람은 얼마

나 많은 집착심이 반영되어 나오겠는가? 진정하게 수련하

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보기만 해도 괴로워한다. 또 어떤 

수불(修佛)하는 사람은 돈과 재산에 대한 욕망이 아주 큰

바, 겉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心念)이 움직이기만 하여

도 수련 층차가 높은 사람이나 부처는 바로 알아차린다.
여기에서 주로 이야기한 것은 전업수련자(專修)인데 사

실 여기에는 불학(佛學)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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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석가모니부처의 말을 해석하면서 “석가모

니부처가 하신 말씀은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다.”라고 한

다. 그것은 다만 그의 한 층차에서 그가 깨달은 것일 뿐이

다. 어떤 사람은 천목이 열려 부동한 층차에서 일부 진상

(眞相)을 보지만 석가모니부처가 여래 층차에서 본 것처럼 

높고 깊지 못하며 돌파한 공간도 그처럼 크지 못하다. 또한 

아주 낮은 층차에서 천목이 열린 사람은 그가 볼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적으며 볼 수 있는 우주공간도 아주 낮다. 부
동(不同)한 층차에는 부동한 이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다. 불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모두 자신이 인식하는 

틀 속으로 끌어들인다. 그렇다면 그는 불법을 교란했는가 

아니면 불법을 수호했는가? 그러므로 누구도 그 경서는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 경서의 원뜻에 좇아 깨닫고 수련하

라! 누구도 경서 중의 어떠한 한 글자도 함부로 해석할 수 

없다. 부동한 층차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인식을 말하는 것

은 가능하며 여러 사람들이 상호 간의 체득을 말할 수는 있

다. 즉, “나는 깨달았는데 현재 내가 깨달은 것은 이런 뜻

이다. 내 생각에 어떤 일을 내가 잘못했는데, 나는 어떻게 

개선하려고 한다.”거나 “이 말은 나에게 한 말이고 나의 잘

못을 지적하는 말로서, 나는 정말로 좋다고 느낀다.”는 등

이다. 그가 다시 제고되어 다시 보면 같은 한 마디 말에 또 
3

라 깨달아야만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으며, 작은 이치라도 

깨달았다면 그는 바로 제고된 것이다. 다시 보면 또 한 가지 

이치를 알게 되는데, 그는 또 제고된 것이다. 부동(不同)한 

층차에서 그는 부동한 인식이 있을 수 있다. 일부 화상은 불

경에 정의(定義)를 내리고 또 어떤 사람은 책을 써서 불법을 

해석하며 정의를 내리는데, “부처님이 말한 이 한 마디는 이

런 뜻이고 저 말은 바로 저런 뜻이며…… 이 뜻이며…… 그 

뜻이다.”라고 한다. 본래 부처가 이야기한 한 마디 말은 줄곧 

여래(如來) 그 경지까지 부동(不同)한 층차에 부동한 함의

가 있다. 그러나 그 화상은 수련한 것도 매우 낮아 보살 ･ 부

처의 이치를 깨닫지 못했고, 그가 불경에 내린 정의는 사실

상 그의 경지 중의 인식으로서, 그의 말은 더욱 높은 내포가 

없고, 사람을 하나의 아주 낮은 인식으로 이끌어 그 속에 빠

지게 한다. 실제 한순간에 사람을 삿된 길(邪路)로 이끌어 

가게 된다. 그가 부처의 말은 바로 이런 뜻이라고 말하는 순

간, 사람들을 모두 그 안에 국한시키게 된다. 이런 인식으로

는 누구도 수련하여 올라가지 못한다.
역대로 이런 해석이 특별히 많았다. 사실 사람들이 대장경

(大藏經)을 말하고, 삼장(三藏)을 말하지만, 경(經) ･ 율

(律) ･ 논(論) 삼장에서 경을 제외한 율(律)과 논(論)은 모

두 경(經)과 함께 논할 수 없다. 더욱이 그러한 논(論)은 불

법에 대해 제멋대로 논하여 불법의 원래 뜻을 모두 사라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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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다. 지금의 화상은 현대 중국어로 불경을 해석하는

데, 해석이 제대로 될 수 없다. 석가모니부처가 말한 원뜻

이 어떤 것이면 바로 그런 것으로, 해석만 하면 곧 비뚤어

진다. 이것이 지금의 화상이 수련 성취하기 아주 어려운 한 

가지 원인이다. 화상은 이런 정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불경 

원문을 보는데, 모두 고대어법이라 알아보지 못하여 참고

서를 찾는다. 이런 참고서적은 모두 자신의 고만한 이해에 

근거하여 제멋대로 해석한 것이다. 역대로 늘 이런 문제가 

존재했다. 고대 역시 마찬가지로 고대에 쓴 책이라 하여 전

부 믿지 말라. 모두 같은 것으로 사실상 모두 불법을 파괴

하는 것이다. 석가모니부처는 그의 법(法)이 얼마만한 해

(年) 이후에는 곧 안 되며 말법시기에 이르러서는 마(魔)
가 법(法)을 난잡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그 

원인 중의 하나다.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게 된 것은 바로 화상이 함부로 

하여 그가 이렇게 인식하고 저렇게 인식하며 제멋대로 인

식했기 때문이다. 인식하고 인식해도 모두 석가모니부처의 

원래 인식이 아니었으며 원뜻이 없어졌기 때문에 불교는 

인도에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함께 체득을 담론함은 문제가 없으며 당신이 불경에 대

한 자신의 체득과 인식을 담론하는 이것은 괜찮다. 이는 어

떠한 지장도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의 말로 불경 중의 
17

층차로 수련하는 데에는 모두 법(法)의 지도가 있었다. 그
러므로 같은 한 마디 불법(佛法)은 매 하나의 층차마다 또 

새로운 인식을 갖고 있다. 그 불경의 원문은, 당신이 매번 

볼 때마다 모두 새로운 인식이 있게 된다. 제고된 후 다시 

불경을 보면 또 새로운 체득이 있다. 바로 이렇듯 끊임없

이 인식하면서, 끊임없이 인식을 개변하고 제고한다면 수

련 층차는 제고된다.
그러므로 일부 승려들이 일단 속인의 말과 그 자신의 견

해로 불법을 말하거나 혹은 책으로 써낸다면 그는 즉시로 

사람을 그의 틀 속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그는 불경의 함

의(涵義)에 정의를 내렸다. 석가모니부처가 한 그처럼 높

은 말과 그처럼 많은 함의를 그는 전혀 깨닫지 못했다. 수
련됨이 아주 낮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을 수불(修
佛) 하는 사람이 믿게 된다면 그는 사람을 자신의 사상 틀 

속으로 끌어들여 한정짓게 된다. 이런 현상은 비록 그가 

마치 여러 사람들에게 부처를 배우라고 한 것과 같이, 표
면적으로는 좋은 일인 것 같지만 불법을 파괴하고 있는 것

이 아닌가? 불법을 파괴하는 데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 
일부 파괴하는 사람은 불법을 좋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

로는 교란한다. 이러한 파괴야말로 가장 분별하기 어렵고 

가장 간파하기 어려우며 가장 무서운 것이다. 이것이 석가

모니부처의 법(法)이 인도에서 실전(失傳)된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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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중의 교훈

현재 일부 화상이 많은 책을 썼는데 쓴 것이 무엇인가? 
자간과 행간(字裏行間)이 온통 검고 검어 전부 다 검은 기

(黑氣)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은 보아내지 못하지만 그 속

의 것들은 이미 말이 아닐 정도로 난잡하다. 이런 현상은 

말법시기에 이미 아주 심각하다.
석가모니부처의 법(法)은 인도에서 생겼지만 무엇 때문

에 인도에서 소실되었는가? 석가모니부처가 세상에 있을 

때 전한 것을, 사람들은 모두 석가모니부처의 요구에 따라 

그대로 했다. 석가모니부처가 설법할 때 모르는 것은 물어

볼 수 있었다. 당신이 잘못하면 석가모니부처는 당신을 바

로잡아 줄 수 있었다. 석가모니부처가 세상을 떠난 후에 많

은 승려들이 석가모니부처가 한 말을 자신의 인식에 근거

하여 제멋대로 해석했다. 가령, 석가모니부처가 집 높이만

큼 수련되었다면 일반 승려는 한 자(尺) 높이밖에 수련되

지 못했는데, 그가 부동한 층차에서 여래 과위(果位)까지 

법(法)의 내포를 진정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석가모

니부처가 한 말에는 매 하나의 층차마다 그 층차 중의 수련

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수련자는 부동한 층차에 대

한 이해에 근거하여 수련해 올라갈 수 있었다. 그가 부동한 
5

말에 정의(定義)를 내릴까 봐 염려된다. 매 한 마디 말이 

모두 그 한 층차 중의 인식뿐만이 아닌바, 당신이 하나의 

이치를 보고 말한 것이 정말로 맞고 좋다 해도 당신이 더 

승화하고 더 제고하여 올라가면 당신은 같은 한 마디 말 속

에 더욱 높은 이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석가모니부처는 49년 동안 법을 전했다. 처음에는 아직 

여래(如來)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말한 법 중 일부는 여러

해 전에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말했는데 그

가 만년(晩年)에 이르러 열반(涅槃)할 때 말한 것과 앞에

서 한 말은 차이가 아주 컸다. 왜냐하면 그 역시 끊임없이 

인식하고 끊임없이 제고하며 끊임없이 수련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는 사람들에게 우주의 이치와 법(法)을 남기지 않

았으나 현대인들은 그것을 법(法)이라고 일컬으며 경서(經
書)라고 한다. 석가모니부처가 세상에 있을 때는 경서가 

없었다. 후세인들이 석가모니부처가 한 말에 근거하여 회

억(回憶)한 것을 정리할 때 그 속에는 오류가 있었다. 석가

모니부처가 말한 진정한 함의도 어떤 것에는 변화가 생겼

다. 하지만 그때의 인류는 이런 정도만 알도록 허용했기 때

문이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며 모두 필연적인 것

이다. 왜냐하면 이전에 누구도 감히 명백하게 수련의 것을 

똑똑히 써서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 없었는바, 무엇이든 모

두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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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혹 중에 있어 아무것도 모르기에 깨닫기가 아주 어렵다.
석가모니부처가 세상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남긴 것은 주

로 계율이었다. 최후에 석가모니부처가 열반(涅槃)할 때 그

의 제자가 석가모니부처에게, “사존(師尊)께서 돌아가신 후 

저희는 누구를 스승으로 모셔야 합니까?”라고 묻자, 석가모

니부처는, “계율을 스승으로 삼으라(以戒爲師).”라고 했다. 
실제로 그는 수련자가 원만(圓滿)할 수 있는 계율(戒條)을 

남겼다. 그것은 그가 살아생전에 규정한 것인데 후세 사람들

은 그가 한 말에 근거하여 일부를 써내어 경(經)으로 삼았

다.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수련의 것을 사람들에게 남겨주는

바, 이것은 종래로 없었던 것이다. 나는 앞사람이 종래 하지 

않았던 일을 했으며 사람들에게 하늘로 올라가는 한 부의 

‘사다리’를 남겨 주었다.
사실 종교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즉 하나는 진정으로 

수련하여 올라갈 수 있는 괜찮은 사람들이 도(道)를 얻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류 사회의 도덕을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종교가 

해야 할 두 가지 일이다. 사실 내가 전하는 이것은 종교가 

아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법(法)을 전하고 사람을 제도하기

에 마찬가지로 이런 한 가지 작용을 한다. 즉 사람으로 하여

금 진정으로 도(道)를 얻어 수련하게 하는 이런 한 갈래 길

을 열어 준다. 또한 설법을 듣거나 책을 본 많은 사람들이 
15

말하는 바의 크고 작음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체란 

당신이 보는바와 같은 이러한 것이지만 그것은 단지 속인 

중으로 드러낸 모습에 불과할 뿐이다. 한 장의 종이, 한 장

의 그림, 2그람의 얇은 종이 위에 법신(法身)이 있다. 이
를 속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것은 단지 속인일 뿐이

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상의 우리 이 물질공간에서, 사람 역시 유일한 

인류가 아니다. 과거 어떤 사람이 바다 속에도 사람이 있

다는 이 말을 꺼냈는데, 속인사회는 받아들일 수 없어 미

신을 퍼뜨린다고 했다. 사실은 정말이다. 대륙판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바다 속의 아주 많은 해저(海底)가 올라오

게 되는데 해저에는 사람이 있는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의 생김새는 우리와 같고 어떤 사람의 생

김새는 우리와 약간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아가미가 

있고, 어떤 사람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이

며, 어떤 사람은 하반신이 사람이고 상반신이 물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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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이 없기 때문이다. 천상의 부처는 고생이 없는바, 모

두 기쁜 일, 행복한 일이고 무엇을 가지려면 무엇이 있어 

대단히 자유자재하다. 당신이 생각해 보라. 신통광대(神通
廣大)하고 고생이 없는데 그가 어떻게 수련하겠는가. 그가 

제고하기란 그야말로 어렵다. 사람은 수련하기가 상대적으

로 쉽지만 그런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올라갈 수 없다. 
마치 그 병(甁子)과 같이 그 속에 더러운 물건을 가득 채

워 물속에 던지면 떠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이치로서, 자신

을 정화(淨化)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올라올 수 없다.
부처의 대지혜(大智慧)는 그의 그 경계(境界) 중의 대

지혜이다. 여래를 배로 초과한 부처의 우주 이치에 대한 

인식은, 여래 층차의 인식에 비해 훨씬 더 높다. 그는, 삼
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가 모든 모래알 속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대각자는 어떤 모래알 속, 어떤 돌 속

에는 있음을 발견했다. 어떤 돌에는 없는바, 화강암에는 

없다. 어떤 돌은 들고 보면 하나의 극히 광활한 세계로서 

사람과도 같은 생김새다. 그 돌은 던져도 진동이 없는 느

낌인데, 왜냐하면 그 돌은 바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의 공간 중에 그렇게 놓여있는 것으로서, 물에 잠겨도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광활한 세계인데, 인류가 인식하고 있는 

바의 물체의 크고 작음, 이런 개념은 맞지 않는다. 속인이 
7

비록 수련하고자 하지는 않더라도 그는 하나의 이치를 알

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좋지 못한 일이라든가 나쁜 일을 

하지 않을 것인바 그는 마찬가지로 인류의 도덕수준이 비

교적 높은 상태에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작용을 한

다. 진정으로 공(功)을 전하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사람

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전(史前) 어떤 때에 인류 문명은 비교적 긴 시간을 유

지했고 어떤 때에는 비교적 짧았으며 어떤 인류 문명은 상

당히 길게 유지했다. 매 시기 인류가 발전해 나간 과학의 

길은 모두 같지 않았다. 지금의 사람은 현대과학의 발전 틀 

속에 서 있기에 그는 또 다른 과학 노선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다. 실질상 중국 고대의 과학과 지금 유럽에서 전해 온 

과학은 현저히 다르다. 중국 고대의 과학은 인체 ･ 생명 ･
우주에 대해 직접적인 연구를 했다. 만질 수도 없고 볼 수

도 없는 것을 고대인은 감히 접촉했으며 그것들의 존재를 

실증할 수 있었다. 사람이 다리를 틀고 연공을 하노라면 감

각이 승화되어 더욱 강렬하게 느껴지는데, 최후에는 감각

이 너무 강렬한 나머지 그것을 감촉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볼 

수도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무형(無形)의 것을 유형(有
形) 중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고대인은 생명의 오묘한 비

밀(奧秘), 인체와 우주의 관계를 탐구하는 다른 한 갈래 길

을 걸었는바 지금의 실증과학이 걷는 길과는 현저히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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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실 달은 바로 이번 역사 시기 이전(史前)의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서 그것은 속이 텅 비어 있다. 사전(史前) 인류

는 아주 발달해 있었다. 지금의 사람들은, 피라미드는 이집

트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돌들을 어디서 운

반해 왔는가를 연구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아니다. 
피라미드는 사실상 일종의 사전문화(史前文化)로서 바다 

밑으로 침적해 내려간 것이다. 후에 지구가 변화하여 여러 

차례 대륙판이 바뀜에 따라 그것은 또 올라오게 되었다. 나
중에 이 지역에 새로운 주민들이 퍼져 나가게 되었으며, 그 

속에 장기간 물건을 보존할 수 있다는 그것의 효능을 점차

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민들은 사람의 시신을 그 

속으로 옮겨갔다. 피라미드는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니며 이

집트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이용한 것이다. 나중에 이

집트 사람들도 일부 작은 피라미드를 모방하여 만들었기에 

과학자들이 똑똑히 밝혀내지 못했다.
현재의 인류는 단지 현재의 인식으로 문제를 보며, 더욱

이 많은 과학자들이 내린 많은 정의(定義)는 사람을 완전

히 틀 속에 가두어 놓는다. 다윈이 사람은 원숭이에서 변해

온 것이라고 하자 사람들은 모두 사람이 원숭이에서 변해

온 것이라고 믿는다. 결과적으로 이 이론에 근거하여 이렇

게 추리하고 저렇게 추리한다. 현대 과학이 발견한 일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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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에 도달하고 그렇게 큰 신통(神通)에 도달한다면 사람

들이 갖고 있는 쟁투심, 탐심, 색심, 각종 욕망, 질투심, 각
종 집착심, 명(名), 이(利), 어떤 마음이든 모두 그곳으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는 그야말로 큰 혼란이 일어

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수련이다. 고

생스러운 수련 중에서 각종 마음과 욕망을 제거하여 우주

특성 眞(쩐)･善(싼)･忍(런)에 동화해야만 비로소 그렇게 

높은 층차에 도달할 수 있다. 무엇이 과학인가? 그 부처나, 
신(神)이 장악한 그것이 최고의 과학이다. 그는 물질을 가

장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바, 미시하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미시물질을 보아냈으며, 우주의 더욱 큰 물질도 보아냈다. 
현재 사람들은 이 물질이란, 이런 분자, 작은 것으로는 더 

아래로 내려가 원자 등등이고, 더 큰 물질, 최대의 물질은 

별(星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별은 아직 가장 큰 물질

이 아니며 이보다도 더 큰 것이 있다. 부처가 본 것은 이미 

상당히 크며 그가 본 미시적인 것도 상당히 미시적이다. 하
지만 이런 정도까지 도달했어도 부처와 여래는 여전히 본

원(本源)을 보아내지 못했고, 여래 역시 우주가 최종적으

로 얼마나 큰지 보아내지 못했다.
천상(天上)의 사람들은 수련하기가 아주 어려워 거의 수

련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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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생(轉生)되는데, 어떤 것으로 전화되든지 모두 업

력을 갖고 가게 된다. 이로 볼 때 만약 인류가 부패한다면 

그것은 단지 인류사회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모두 

부패하게 된 것이다. 말겁(末劫)시기의 이 지구, 우주의 

일정한 공간, 화초(花草) ･ 수목(樹木) 모두 업력을 갖고 

있다.
육도윤회란 바로 사람이 금생에는 사람으로 전생(轉生)

할 수 있으나 내생은 동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육도윤회

란 실제로 육도윤회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가 한 말이다. 사람으로 전생할 수 있고, 천인(天人)
으로 전생할 수 있으며, 수라도(修羅道)의 귀신으로 전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동물, 축생(畜生), 물질 이

러한 것들로도 전생할 수 있다.
인류의 과학이 그처럼 높은 데까지 도달하자면 우선 사

람의 도덕표준이 반드시 먼저 올라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

면 우주대전이 발생할 수 있다. 인류는 절대 기술을 통해 

사람을 부처의 층차까지 도달하게 할 수 없다. 무엇 때문

인가? 부처, 천인(天人)이 장악한 것은 바로 인류를 초월

한 더욱 높은 과학기술이다. 다시 말해, 사람이 그 수준에 

도달하려면 단지 인류의 과학기술 수단만으로는 안 된다. 
과학기술 수단으로 돌파한다면 정말 천재(天災)를 불러올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약 기술을 통해 그렇게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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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우리 현대 인류의 문명역사를 훨씬 초월했지만 이것

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모두 불가사의한 것으로 여기면서 

제멋대로 추측하여 설명한다. 장래에 인체과학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아마 장래의 물리, 화학, 기타 방면의 학과는 다

른 각도에서 발전할 것이며 완전히 서방의 이런 각도에는 

서지 않을 것이다. 현재 실증과학이 내린 정의(定義)는 매

우 좁아서, 현재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만 인정하고,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실
증과학의 과학에 대한 정의는 전혀 과학적이지 못해 완전

히 사람을 제한해 버린다. 당신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람

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과학이 아닌가? 이 또한 과학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물질에 대한 인식도 지금의 과학자가 인식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그가 연구하는 중성자요, 원자요 하는 이런 것

들은 불안전해서 납 상자에 넣어두지 않으면 곧바로 방사

(放射)될 수 있다. 이것은 그가 현재 자신이 탐측할 수 있

는 이론에 근거해 인식한 것이며, 그 역시 단지 이 한 점을 

알 뿐이다. 사실 어떤 물체든 모두 생명이 있다. 석가모니

부처도 이런 한 마디 말을 했다. 어느 공간의 물체든 모두 

물질로 존재하며 물체는 모두 생명이 있다. 중성자, 원자, 
감마선 심지어 더욱 미시적인 물질도 모두 인위적으로 통

제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층차에 도달해야 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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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실질적으로 연마하는 공은 아주 강한 방사성을 갖고 

있는데 수련자는 그것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다. 현대 과학

이 우주는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를 말함에, 이렇게 구성

된 것이고 저렇게 구성된 것이며, 이런 물질이고 저런 물질

이라고 한다. 더욱 높은 인식은 우주는 시간과 공간으로 구

성된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주는 가장 근본적으로 말

해서 바로 에너지로 구성되었다. 미소(微小)한 물질일수록 

방사성이 더욱 강한바 이것이 가장 근본 중의 근본이다. 현
재 과학자들이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

정하려 하지 않는다.
극미시하에 존재하는 물질, 특별히 미시적이고 미시적인 

이런 물질은 실질상 생명이 없는 본원물질(本源物質)이다. 
본원물질은 속인의 사유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

다. 이 본원물질은 몹시 무서운 것인바, 어떠한 물체도 떨

어져 들어가면 단번에 흩어져 해체되고 만다. 이런 본원물

질은 엄격히 말해서 아직 물질이라고 할 수 없다. 우주에는 

眞(쩐)･善(싼)･忍(런)이라는 특성이 있다. 무엇 때문에 

물체의 미립자 중에는 다 眞(쩐)･善(싼)･忍(런)이 있다고 

하는가? 사실 眞(쩐)･善(싼)･忍(런)은 가장 본원적인 물

질 ― 가장 본원적인 그것은 아직 완전히 물질이라고 부를 

수 없지만, 가장 본원적인 것을 취합하여 원시의 가장 미소

(微小)한 원시물질(原始物質)을 만들 수 있다. 만든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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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결합하여 각종 극(極)미립자 물질을 만들고 또한 이

런 미립자 물질을 분화하고, 결합하여 각층 공간의 흙, 돌, 
금속원소, 빛과 시간 ― 우주 중의 각종 기초물질로 만든

다. 그 다음 더 나아가 생화학적 변화를 거쳐 더욱 큰 물질

을 만드는데, 만물은 이렇게 하여 생겨났다. 그렇다면 만사

만물(萬事萬物)이 모두 이런 우주특성에서 생겨났다면 그 

속에는 자연히 모두 이런 우주법의 제약이 있게 된다. 때문

에 어떠한 물질이든 모두 불성(佛性) ― 眞(쩐)･善(싼)･
忍(런)이 있으며 그것이 바로 우주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를 불법(佛法) 또는 ‘도(道)’라고 한다.

어떤 물체든지 모두 살아있는 것으로 모두 불성(佛性)이 

있다. 다만 어떤 물체든지 모두 피로가 발생할 수 있다. 眞
(쩐)･善(싼)･忍(런) 이런 특성 이외, 파생된 물질에 피로

가 발생하면 아주 위험한 문제 ― 물체의 풍화와 부식, 즉 

물체의 해체에 직면하게 된다. 물체의 해체를 넓은 의미에

서 말하면 그것은 바로 낮은 층 우주의 부패로서 법(法)이 

서지 않음이다. 사람이 만약 마음속에 법(法)이 서지 않으

면 사람은 곧 나쁘게 변하며, 도덕적 구속력이 없게 된다. 
인류의 도덕이 정상 상태로 유지될 때 법(法)은 지속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바, 오직 사람의 마음이 나쁘지 않으

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육도윤회(六道輪
迴)가 있어, 무슨 식물, 동물, 물질, 시멘트, 모래……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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